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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장명: 2017년 일본농업경제학회 한일심포지엄 토론 참석 

1. 출장목적

 ○ 2017년 일본농업경제학회 세부 프로그램인 한일 국제공동세미나에 참가 
및 토론자로 활동

 ○ 자유무역체제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생산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 네트워크 강화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우병준 연구위원 일본 치바현
2017. 3. 28 ~ 3. 30.

(2박 3일)

3. 주요 내용

 ○ 일본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일 국제
공동세미나에서 “日本の肉牛部門における生産構造と立地の変動－TPPの
影響と関連して－” 연구 및 “개방화시대의 한우 생산구조 변화” 논문에 
대한 토론 참여

 ○ 시장개방에 맞선 일본 쇠고기 산업의 대응과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 국제 네
트워크 강화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3.28
(화)

인 천
(10:00)

나리타
(12:20)

◦OZ 104

◦학회 간단회 참석
◦출 국 

2
3.29
(수)

체 재

◦학회 토론 참석 

-시장개방하에 한일 쇠고

기 산업에 대한 토론

◦토론 참석  

3
3.30
(목)

나리타
(12:30)

인천
(15:00)

◦OZ 101 ◦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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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내용

□ 토론 개요

 ○ 제목 : 개방화시대의 한국 한우생산구조 변화에 대한 토론: FTA와 쇠고기 시장 
변화 중심으로

5-1. 한미 FTA 체결이 한우산업에 미친 영향

1) 2012∼2015년(FTA 이행 1∼4년차) 기간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이 40%에서 26%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FTA 이행 1∼4년차 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쇠고
기 수입 증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 상승에 있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
은 2011년 1,198만 톤에서 2015년 1,086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
간 수입단가는 7,934원/kg에서 10,389원/kg으로 약 31% 증가했다. 즉, 관세율 인하
효과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급 문제 발생이다. 2010~11년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FMD) 여파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여 2011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 12월(미국의 BSE 발생) 이후 최대 수준인 28만 9천 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미국에서의 BSE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25만 3천 
톤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공급량 변화와 검역조치 적용 
등의 특수상황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이 있다. 2008
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되면서 “촛불시위” 등이 발생하는 등 사
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확
산되었다. 또한 한우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음식점 원
산지 표시제도 확대”,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한우고기 소비 기반 확대를 유도했다. 그 결과 한육우 사
육 마릿수는 2008년 243만 마리에서 2012년 306만 마리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의 단기간 급증은 곧이어 도축 증가에 따른 쇠고기 공급과잉
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발생하자 전국한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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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 생산자들은 정부의 즉각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쇠고기 공급과잉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2월부터 2013
년 5월에 거쳐 약 20만 마리의 한우 가임암소에 대한 도축 지원과 해당 도축 물량
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자 할인행사 등을 실시했다.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판매점에서의 “소비자 할인행사”와 정육점형 식당 확대 등의 노력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수입쇠고기 시장은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쇠고기 소비
시장의 변화로 인해 한-미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2~13년 기간 미국산 쇠고기
를 포함한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2) 2016년∼현재(FTA 이행 5년차 이후)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한-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0% 증가하였다.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고 국내 수입단가는 
11.4% 하락하였다. 반면 국산 쇠고기 공급량 급감으로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여 수입 쇠고기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6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는 FTA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국산 쇠고기 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가격 강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생산구조의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쇠고기 시장에 한-미 FTA의 직접적 영향이 작용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13년 기간 동안의 쇠고기 가격하락은 미국산 쇠고기 수
입위생조건 개정 및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가 요인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감소에 따른 쇠고기 
가격 상승세로 미국, 호주 등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
고, 2016년은 그보다 21.6% 더 증가한 36만 1천 톤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
세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 증가세 전환
과 FTA 관세 인하효과에 따른 국가별 쇠고기 시장점유율 경쟁은 앞으로 서서히 시
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기준 한육우 사육가구는 전년 동기보다 4.7% 감소한 89,879농가였
으며, 같은 기간 가구당 사육마릿수는 6.6% 증가한 30.2마리였다. 2016년 12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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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육규모별 농가수 변화의 경우, 50마리 미만 사육하는 농가수는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75,574농가, 50∼100마리 사육 농가수는 1.5% 감소한 8,232농가였다. 
반면 같은 기간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수는 4.0% 증가한 6,073농가였다. 이러
한 변화는 시장개방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령화된 농가의 후계농 확보 실패 및 폐업농가 
흡수를 통한 규모 확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라지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 고깃소 비육보다는 암소를 이용한 송아지 생산에 특화된 농가라는 점에서 
한우산업의 안정적 송아지 공급기반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2. 시장개방과 과제

  그동안 한국 축산물은 국내산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 
중심으로 시장을 지켜왔다. 품질경쟁력은 높은 마블링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것 중심
으로 현장에서 전개되었으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점
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
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FTA 체결 주요 국가별 쇠고기 관세율이 평균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
으로 10년 내에 관세 장벽이 일시에 사라진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
기에 대해 수입 쇠고기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격차가 갈수
록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도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한편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은 시장개방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국 축산업 
앞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부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무허가축사가 폐쇄되어야한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축사의 약 40% 정도가 무허가축사 범위 안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는 한국 축산업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낮은 출생률에 따른 노령화와 인구절벽은 축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고령
(高齡) 축산농가는 후계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시설
투자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분뇨처리와 방역활동, 생산성 향상 등에서 허점이 나타
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취학 아동과 군대 병력 감소는 대규모 고정 급식수요 
물량의 지속적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는 소비패턴을 신선 육류 소비
에서 HMR(Home Meal Replacement) 중심의 간편 가공제품 소비로 변화시킬 것이
다. 이와 같이 시장개방 이외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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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통관 기준)

<표 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2012)
(B)

2년차
(2013)
(C)

3년차
(2014)
(D)

4년차
(2015)
(E)

5년차
(2016)
(F)

발효 
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58.5 29.1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31.3 46.0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임.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미국은 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여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한 수치임.
   3) 수입량과 수입액은 통관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농정포커스 제144

호(2017.3.14.) 일부 발췌 수정.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2012)
(B)

2년차
(2013)
(C)

3년차
(2014)
(D)

4년차
(2015)
(E)

5년차
(2016)
(F)

발효 
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20.0 -11.1
수입단가($/kg) 4.9 5.13 5.79 6.96 7.10 6.29 28.4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0.0 37.3 34.6 32.0 29.3 26.6 -33.5 -9.2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5 219 1.4 -14.1
1인당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1.5 12.7 5.5

주 1)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 냉동갈비, 냉동쇠고기 기준이며, 3개 품목 수입
량은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8.2%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위의 3개 품목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
누어 산출함.

   3)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품목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농정포커스 제144

호(2017.3.14.) 일부 발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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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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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발표 시사점

 ○ 한국 축산업, 특히 한우산업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품질등급 문제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함.

  - 현행 품질등급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 소비자들과 
업계의 태도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함.

 ○ 한국 육우산업이 상대적으로 한우에 비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
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 일본의 와규와 다른 한국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함.

 ○ 한국과 일본 모두 쇠고기 산업이 개편되면서 영세 번식농가의 축소 및 
재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양국 학자들이 모두 공감함. 

- 양국 전문가들의 비교연구 및 공동연구 기회를 만들어 함께 추후 검토할 

것을 논의함.


